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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유용숙기자

■상평통보

일상생활에서가장많이

보고 만지는 물건 가운데

하나가 동전(銅錢)일 것이

다.점심식사후커피한잔

을마시려해도호주머니에

동전이있는지뒤지게된다.

이처럼일상화된동전을언

제부터 사용했는지 그 역

사에관심을갖다보면춘

곤증도사라질것이다.그래서여기서는조선시대대표

적인 동전인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살펴보면서 조선

시대돈의모양과사용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다.

상평통보는숙종4년(1678)부터고종대에근대화폐

가발행되기까지통용된대표적인금속화폐다.병자호

란으로중단된동전주조는숙종당시영의정허적의

제안으로재개됐다.상평통보의‘상평’은‘상시평준(常

時平準)’의줄인말이다.

이말은유통가치에등가를유지하려는의도와노

력을그대로반영한것이다.화폐는기본적으로외형이

납작하고둥근가운데네모난구멍이있다.

앞면에는 ‘상평통보’라는글자가적혀있고,뒷면에

는주조한관청의줄여쓴명칭,천자문(또는오행)중의

한글자,숫자나부호등이표시돼있다.종류·모양·개

수,글자의서체및크기,테두리의너비,명목가(名目價)

의표시및동전크기등의

차이를 통해그 유형을 다

양하게세분화할수있다.

이화폐는중앙의7개기

관과 감영·군영등에서주

조됐다. 그러나 이후 통화

량의조절등 상황에따라

주전소를줄이거나늘렸으

며, 정조 9년(1785)부터 호

조만 주조하다가 순조 대

에는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사주(私鑄)도 가능해져

주조된동전의양이크게늘어났다.

그러나고종31년(1894)에신식화폐가주조됨에따

라상평통보의주조는종언을고하게됐고,기존의화

폐도보조화폐로서의기능을갖게됐다.

동전의 주조를 통해납세징수와 재정지출을 점차

현물위주에서화폐로그비중을늘려나갈수있었다.

또농업위주의자연경제에민간의물자생산과유통

을 활성화하는 데기여했고, 화폐 생산에따른 수공

업·광공업의발전에도기여했다. 이효종학예연구사

숙종~고종대통용된금속화폐

상반기최대아트마켓인서울오픈아트페어(솿솺솪솱쇺쇸쇸숅윦:

윥Seoul OpenArt Fair 2009)가오는15일부터19일까지코

엑스(COEX)1층인도양홀에서열린다.

서울오픈아트페어는 서울 강남권화랑들을 중심으로

출발해이제는전국의화랑이참여하는그림장터로발전

했다. 4회째를맞는올해는지난해보다참여화랑이늘어

80개화랑이참여한다.

이번 아트페어에는 해태크라운제과와 동아제약, 토마

토상호저축은행등의기업협찬을받아작가중심의전시

코너, ‘컬처노믹스’도마련한다. 권옥연·김창열·이강소·

전광영, 전뢰진 등 작가 1200여 명의 회화·조각 등 작품

5500여점을전시·판매할예정이다.

이외에도작품가격부담을낮춘‘200만원특가전’과공

모를통해발굴한30대이하작가의작품을선보이는‘이머

징아티스트콘테스트전’,연예인인강석우·김혜수·김애경·

심은하·이상벽·조영남등 6명의그림과사진작품을모은

‘스타예술프로젝트전’과같은특별전도진행된다.

연예인작품과‘이머징아티스트콘테스트전’의판매수익

중일부는영동세브란스병원근육병센터를통해선천성근

육병으로고생하는어린이에게지원될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숙영예화랑 대표는 “오는 14일

저녁열리는개막행사에작품을출품한연예인분들도모

두초대했는데특별한사정이있지않는한모두참석할

예정”이라고말했다.

행사장 안에는 조각가 이일호·이행균 등이만든 의자

형태의조각과움직이는조각들이놓여작품에따라관람

객들이앉아서쉴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화가배희권

(예명시온칸)이현장에서관람객의얼굴을크로키로그려

주는이벤트도진행한다.

배희권이김형오국회의장,신격호롯데회장,이해인수

녀,영화배우전도연등각계유명인사70명의얼굴을크로

키로그린작품들은 ‘명사 얼굴전’이라는이름으로전시

된다. 노재순·조국현 등 화가 6명이 한강·낙동강·영산

강·금강등 4대강을그린작품을모아전시하는 ‘4대강

을통해본희망예술프로젝트특별전’도함께열린다.입

장료는5000∼7000원,문의02-545-3314

김여진기자icequeen@dema.kr

사진=서울오픈아트페어운영위원회제공

봄기운가득…色윦향연속으로윞
80여화랑참여…19일까지코엑스인도양홀

심은하·강석우·조영남등연예인작품도선봬

이왈종,제주생활의중도,2007윞윞윞윞윞윞윞윞윞윞윞윞윞윞

권창남,꿈꾸는집-경계에서서

그림장터서울오픈아트페어15일개막

윞윣윣윞윞김혜수,눈부심윥-윥혼란,2008

‘토마스체험전’에마련된빙글

뱅글에어바운스에서 어린아

이들이재미있게놀고있다.
㈜하늘이엔티제공

온가족이봄나들이로즐길수있는체험

전인‘토마스와친구들의신나는놀이세상

전’이오는24일부터6월28일까지서울용

산전쟁기념관전시실에서열린다.

이번체험전은관람객의자발적체험유

도로유아기의아이들에게친구사랑,협동

심, 책임감, 자신감을찾을수있게기획됐

다. 전시장은 ‘소도섬’으로재현한전시장

을10개의테마존으로나눠영상이나장난

감으로즐기던 ‘토마스와친구들’을실제

로접해볼수있는체험공간으로구성했다.

또주인공토마스,착한퍼시,빠르고힘센

고든,멋쟁이제임스등토마스와친구들의

총66개캐릭터가아이들을맞는다.

그 외에도 실내에기차를 설치, 아이들

이직접탑승해미니어처로꾸며진소도섬

을구경할수있다.안전모를쓰고삽으로

직접모형석탄을캐서기관차에담아보

면서석탄이가득 차면출발하는 증기기

관차의원리를자연스럽게깨닫고협동심

과재미를느낄수있는체험공간이마련

돼있고, 기차 레일조립, 쿠키만들기등

다양한체험활동프로그램도운영된다.

입장료는1만3000∼1만5000원.

문의1688-7938 김여진기자

봄나들이오세요
전쟁기념관,신나는놀이체험전

오는24일~6월28일까지

이응노,

군상(People)

한지에수묵

채색,1982

남관

무제(쇁쇚쇡쇒쇡쇖쇎쇍)

한지에수묵,

1989

한국현대미술의추상미술사에서빠질수없는고남관

(南寬·1911∼1990) 화백과 고암 이응노(顧菴 李應魯·

1904∼1989)화백은한동안사이가좋지않았다.

1973년 이응노 화백은 한 일간지에 ‘창작과 모방’이라

는기고문을실어남관화백의문자작품을겨냥,자신의작

품을모방한게아니냐는의심을내비쳤고결국두화백은

서로논쟁을벌이기에이르렀다.그러나두화백은 1950년

대까지는절친한사이였던것으로전해진다.

두대가의작품으로꾸며지는2인전이‘동행’이라는이름

으로평창동가나아트센터에서지난3일부터다음달10일까

지열린다.일반에게처음으로공개되는남관화백의드로잉

과이응노화백의소품을중심으로110여점이선보인다.

가나아트센터는“10여점의유화를빼고는대부분처음

공개되는작품”이라며“서로닮은듯하지만다른두작가

의문자추상과힘있는추상작품을비교하며살펴볼수

있는전시”라고설명했다.

남관은 40대중견작가였던 1955년, 이응노는 50대의중

견작가였던 1958년에도불, 당시유럽과 세계적으로 풍미

하던앵포르멜과추상표현주의를현장에서경험했으며,동

양세계와인간에대한끊임없는관심을작품에투여했다.

서로닮은듯다른두작가의문자추상과군상작품,힘있

는추상작품을관람할수있는좋은기회다.

관람료무료.02-720-1020

김여진기자·사진=가나아트센터제공

윞윟닮은듯서로다른

윞윟이응노·남관화백

가나아트센터

다음달10일까지


